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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사춘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다.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혹은 이러한 변화

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우울증 유병률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3세에서 15세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며 17세에서 18

세에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enar & Kerig, 2011). 제 15차 청소년건강행태 조

사에서도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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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self-

deprec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The participants were 288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irst to third grades from four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Jeonnam. The date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Process Macro Model 4, 1, and 1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upward comparison 

in SNS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depression, and students' self-deprecation of 

student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wo. Second, the level of control, which is a sub-factor of 

cognitive flexibil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precation. That is, if stude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difficult situations as controllable,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mediated by self-

deprecation has smaller effect on de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practical interventions 

to reduce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by decreasing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and self-deprecation. In addition, helping students perceive difficult situations as controllable could 

be another effective way of reducing depression among those students who have a high level of self-

deprecation i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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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박주희

나타났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청소년이 13.1%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적

지 않은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우울은 주로 우울한 기분이나 식욕 또는 성욕의 저하, 집중력

의 감소와 같은 심리적·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며 다양한 부적응

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Kwon, 2003).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교에서의 

적응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며 흡연, 음주를 비롯한 

비행과 관련된다(Kim & Jeon, 2007; Kim & Lee, 2009; Lee, 

2010; Lee et al., 2014). 즉, 우울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

해하며 이러한 우울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자살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Kim, 2004). 청소년의 우울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주변 성인이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아동기와 청

소년기에 발현된 우울증은 성인기에 발현된 우울증보다 오래 지

속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Kovacs et al., 

1984)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 우울에 대

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울은 생물학적 요인, 인지양식, 가족환경, 스트레스 등을 포

괄하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Beck (1967)의 우울에 대

한 인지이론에서는 우울을 이해함에 있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Beck에 따르면 우울의 주요 원인은 역기능적

이고 왜곡된 인지 도식에 있다.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 도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은 자신을 쓸모없고 결점이 많은 존

재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서 우울을 야기하게 된다(Hards et al., 

2020; Wu & Kuo, 2015).

이와 같은 주장에 기초해 볼 때 자기비하(self-deprecation)는 

우울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기비하란 자아존

중감의 하위 차원 중 하나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폄하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Owens, 1994). 자기비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

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신념을 형성

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

에서 자기비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khtiari et al., 2017; Kim & Kahng, 

2011; Kwon, 2009). 과거에는 자아존중감을 단일 차원으로 간

주하여 자기비하의 독립적인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Owens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하위 차원에 해당하는 자기가치감(self-worth)과 부정적 

하위 차원에 해당하는 자기비하의 이원적 구조를 갖는 것을 검증

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 차원을 구분하여 연구한다면 단

일 차원의 자아존중감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변인 간 관계가 명

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 자기

비하를 자아존중감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Boduszek et al., 2013; Supple et 

al., 2013; Yoo, 2017) 단순히 자기가치감 또는 자아존중감의 부

재가 아닌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가치평가로 구체화하여 중학생의 

우울을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중학생들이 다양한 매체환경과 접하기 시작

하면서 중학생의 자기비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환경이 새로운 맥락으

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Meeus et al., 2019; Vall-Roquéet al., 

2021). SNS에서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타인의 게

시글을 열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SNS

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행위, 즉 SNS에

서 이루어지는 상향비교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유발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 Vries & Kühne, 2015; 

Valkenburg et al. 2006). 상향비교란 사회비교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 이루어지는 비교를 의미한다. 

Festinger (1954)의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견

이나 능력을 평가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수

행이 명확하지 않을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된

다(White et al., 2006) 이 때 비교대상의 위치에 따라 상향비교, 

유사비교, 하향비교로 구분되며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우월한 대

상과의 사회비교에 해당한다. 상향비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향비교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환경에서 경험하는 상향비교에 연구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SNS 환경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SNS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타인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비교가 빈번하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SNS에서의 사회비교는 상향

비교 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SNS 환경에서는 대면 상황

과는 달리 비언어적 단서나 사회적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선택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Papacharissi, 2002). 실제로 Chou & Edge (2012)의 연구에서

는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는 상향비교가 발생하

기에 더욱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잦은 상향비교 경험은 자기비하 수준



Vol.59, No.3, August 2021: 353-367 | 35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하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Rosenberg (1986)에 따르면 개인

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를 내리고,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

다. 그런데 상향비교에서는 자신이 갖지 못한 자원이나 능력을 타

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이 강조된다

(Swallow & Kuiper, 1988). 이로 인해 자신은 타인에 비해 부족

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유발되어 자기비하 수준이 높아지게 되

는 것이다. 실제로 상향비교 경험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Wheeler & Suls, 2005)가 보고된 바 있다. SNS 

상향비교 또한 유사한 과정을 통해 자기비하 수준을 높이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비하가 우울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SNS 상향비교는 자기비하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NS에서 자신보다 우월한 타인과 비교

를 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어 우울에 취약해

지는 것이다. SNS 상향비교와 우울 간의 관계성을 보고한 최근 

연구결과들(Lee et al., 2019; Lup et al., 2015)이나 SNS 상향

비교가 상대적 박탈감, 시기심 등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Li, 2019; Tosun & Kaşdarma, 2020)은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동시에 간접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SNS 상향비교가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비하가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매개효

과의 검증보다는 SNS 상향비교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 초점을 맞춰왔다(Alfasi, 2019; Cho et al., 2020; Hwang, 

2019; Lim, 2017; Yoon et al., 2019). 따라서 SNS 상향비교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매개변인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들은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Erikson, 1980; Park, 2003; Struach, 

2007) 자신을 평가하는 내적 기준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 자신

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의 사회비교에 자주 의존할 수 있다. 더

욱이,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를 사용

하는 초등학생 5∼6학년의 비율은 52.8%인 반면 중학생의 비율

은 8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중학생 시기에 SNS 사용률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SNS 사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

며, 중학생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 요

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Neff (2003)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압도되

지 않은 채 균형 잡힌 관점으로 자신의 사고를 수용한다면 부정적 

사고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

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이 자

기비하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

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유연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

적 설명과 해결책을 고안해내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

는 경향성을 의미한다(Dennis & Vander Wal, 2010). Dennis & 

Vander Wal (2010)에 의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

안하지 못하고 하나의 대안만을 인식하는 사람은 부적응적인 사

고가 발달될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여러 대안을 고안해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고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인지적 유

연성은 다양한 대안을 고안하고 인식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대안

(alternatives) 하위 차원과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고 극

복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에 해당하는 통제(control)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유연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인 평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발전되기 쉬

우며, 이로 인해 우울이 유지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Dennis & 

Vander Wal, 2010; Fresco et al., 2007; Moore, 1996). 반면 인

지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덜 집중하

여 우울감을 적게 경험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

은 자기비하 수준이 높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몰두하

기 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설명을 고안하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

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울감을 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인지적 유

연성의 조절효과를 직접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더

라도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im, 2008; Park 

& Cho, 2021; Sung et al., 2019). 이를 통해 인지적 유연성이 자

기비하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을 알아보거나 전반적인 SNS 사용 시간, 빈도와 우울 

간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주로 다루어왔다는 제한점이 존재한

다(Bae et al., 2019; Niu et al., 2016; Rae & Lonbeorg, 2015; 

Tandoc et al., 2015).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SNS 요인은 자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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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반추와 같은 SNS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었다는 선행연구결

과(Wang et al., 2019; Xie et al., 2018; Yoon et al., 2019)를 

고려하면, 단순한 SNS 사용시간 및 빈도보다는 SNS에서의 어떤 

경험이 우울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하를 통해 우울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고, 인

지적 유연성이 해당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중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우울 수

준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im & 

Kang, 2000; Jeon, 2012).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과 사회적 기대를 경험하면서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Ha et 

al., 2003; Lee et al., 2019), 빈곤할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

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Noh & Yoon, 2007; 

Yeom & Choi, 2014). 중학생의 성적(Choi, 2010)과 SNS 사용

시간(Piteo & Ward, 2020)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성적이 낮을 때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SNS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사회관계를 악화

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

생의 성별, 학년, 경제 수준, 성적과 SNS 사용시간을 통제변인으

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로 인한 우울을 감소시키는 개인 및 환

경 차원의 개입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이미 자기

비하 수준이 높은 중학생들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개입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Figure 1)

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는 자기비하를 매개로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는 중학생의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 문제 3.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은 중학생의 SNS 상향비

교가 자기비하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 전남에 소재한 4개의 중학교에 재

학 중인 1∼3학년 중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

의 선정은 편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 대상 중 남학생은 109명

(37.8%), 여학생은 179명(62.2%)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이 151명(52.4%), 2학년 62명(21.5%), 3학년 75명(26.0%)으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수준은 중

위권이라고 응답한 수가 166명(57.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자신이 지각한 성적 수준은 중위권(37.8%) 혹은 중상

위권(33.0%)이 많았다. 연구 대상의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평균 127.2분(SD = 102.2) 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우울

중학생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하고 

Cho와 Kim (1993)이 번안, 타당화한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의 빈도를 

측정하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극히 드물었다’

(0점)부터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

껴진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

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93으로 나타났다.

2) SNS 상향비교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Solberg 등(2002)의 

사회비교 불일치 척도를 참고하여 Yang 등(2014)이 구성한 페이

스북 상향비교 척도를 수정한 Lim (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SNS에 게시된 타인의 우월한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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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SNS 상에서 다른 사

람의 멋진 경험(예: 여행, 취미)을 보면서 나의 처지와 비교하곤 

한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5점∼40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SNS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

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93였다.

3) 자기비하

중학생의 자기비하를 측정하기 위해 Choi (1996)가 번안한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중 

자기비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가치를 폄

하하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총 5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시에는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척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4점∼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폄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83으로 나

타났다.

4) 인지적 유연성

중학생의 인지적 유연성은 Heo (2011)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Dennis와 Vander Wal (2010)의 인지적 유연성 척도(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건에 대해 다

양한 대안적 설명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11개의 ‘대

안(alternative)’ 하위요인 문항,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

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통제(control)’ 하위요인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 대안 하위척

도에는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 등이 

있으며 통제 하위척도에는 ‘나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만한 힘

이 없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대안 하위척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

는 11점∼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어진 상황에서 대안적 설

명을 고안해내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 하위척도의 가능

한 총점 범위는 8점∼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대안 하위척도가 

.89, 통제 하위척도가 .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가 편의표집 한 서울, 경기, 전남 소재의 네 

개 중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

과 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참여 의사를 나타낸 교사들을 통해 각 

학급의 중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배포하였다. 총 298

명이 온라인 질문지를 완성하였으며 그 중 과반수 이상의 척도에

서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자료 10개를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하

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총 288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 3.5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우울과 SNS 상향비교, 자기비하, 인지적유연성(대안, 통

제)의 일반적 경향과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

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셋째, 자기비하의 단순매개효과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88)

N (%)

Gender Male 109 (37.8)

Female 179 (62.2)

Grade 1st grade 151 (52.4)

2nd grade 62 (21.5)

3rd grade 75 (26.0)

Household income Lower 2 ( 0.7)

Lower middle 18 ( 6.3)

Middle 166 (57.6)

Upper middle 88 (30.5)

Upper 14 ( 4.9)

Academic achievement Lower 6 ( 2.1)

Lower middle 39 (13.5)

Middle 109 (37.9)

Upper middle 95 (33.0)

Upper 39 (13.5)

Minutes of SNS use per day M (SD)

127.2 (102.2)



358 | Vol.59, No.3, August 2021: 353-36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이세영·박주희

인지적유연성의 단순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와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유연성

(대안,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 (2013)

가 제시한 model 1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부트스트래핑에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분석하

였다. 성별과 학년, 경제 수준, 성적,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은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중학생의 우울, SNS 상향비교, 자기비하

와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표준편

차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우울 평균 점

수는 15.23점이며 문항 평균 점수는 0.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 경험이 ‘극히 드물었다(1일 미만)’의 0

점과 ‘가끔 있었다(1~2일)’의 1점의 중간 값보다 다소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어서 SNS 상향비교의 문항 평균은 2.54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의 2점과 ‘보통이다’의 중간 값에 해당하였다. 다음으

로 자기비하의 문항 평균은 2.0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간 그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Variables (N=288)

Variables Possible score range M (SD)

Depression 0-60 .76 (.60)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5-40  2.54 (1.00)

Self-deprecation 5-20 2.08 (.71)

Cognitive flexibility

   Alternative 11-55 3.65 (.65)

   Control 8-40 3.33 (.66)

Table 3. Correlations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N=288)

1 2 3 4-1 4-2 5 6 7 8 9

1. Depression -

2.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40** -

3. Self-deprecation  .61**  .46** -

4. Cognitive flexibility

  4-1. Alternative  .05  .12*  .08 -

  4-2. Control -.52** -.39** -.51**   .12* -

Control variable

5. Gender  .24**  .27**  .23**  .08 -.22** -

6. Grade  .08  .12*  .09  .05 -.06   .15** -

7. Household income  .08  .19**  .12* -.08 -.12*  -.02  .16** -

8. Academic achievement  .18**  .08  .23** -.26** -.24**   .22**  .30**  .30** -

9. SNS usage time  .08  .16**  .11 -.02 -.02   .26**  .27**  .02**  .21** -

*p<.05, **p<.01

Table 4. Mediation Effect (N=288)

Path B SE t
95%

LLCI ULCI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 Depression  .23 .08 2.82**  .07  .39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 Self-deprecation  .19 .02  7.84***  .14  .24

Self-deprecation → Depression 1.75 .18  9.74*** 1.39 2.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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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에 근접한 값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의 문항 평

균 점수를 하위차원 별로 살펴보면 대안은 3.65점, 통제는 3.33점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이다’의 3점과 ‘조금 그렇다’의 4점 사이

에 위치한 값으로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대안 수준과 통제 수

준이 척도의 중간점수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의 우울은 SNS 상향비교, 자기비

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

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과 성적이 중학생의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졌다. 상

관분석의 전체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다중공

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0.65∼0.94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7∼1.54로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비하의 매

개효과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

비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중

학생의 SNS 상향비교가 매개변인인 자기비하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B=.19, p＜.001), 자기비하가 우울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5, p＜.001). SNS 상

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23, p＜.01). 따라서 SNS 상향비교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비하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자기비하는 우

울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SNS 상향비교와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비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

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

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Table 5. ‌�Bootstrapping Outcome of Indirect Effect of Self-deprecation (N=288)

B  SE
95%

LLCI ULCI

Indirect effect .34 .06 .23 .46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Alternative) (N=288)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Self-deprecation (A) 1.95 .17  11.52*** 1.62 2.29

Cognitive flexibility-alternative (B) -.00 .08 -.03 -.17  .16

A ×B  .01 .02  .32 -.04  .05

*p<.05, **p<.01, ***p<.001.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N=288)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Self-deprecation (A) 1.51 .18  8.35*** 1.16 1.85

Cognitive flexibility-control (B) -.63 .12 -5.36*** -.87 -.40

A ×B -.06 .03 -1.99* -.11 -.00

Conditional effect B SE t
95% 

LLCI ULCI

Control -1SD(-5.31) 1.81 .23 8.00*** 1.36 2.25

Mean 1.51 .18 8.53*** 1.16 1.85

+1SD( 5.31) 1.20 .24 5.06***  .74 1.6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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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3. ‌�중학생의 자기비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

절효과

중학생의 자기비하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기비하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대안 하

위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기비하와 

대안의 상호작용항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01, 

p＞.05), 대안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인지적 유연성 중 통제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기비하와 통제의 상호작용항

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06, p＜.05)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의 증가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R2=.01, p＜.05) 통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다

음으로 조절효과의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비하

Table 8.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N=288)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Dependent variable: Self-deprecatio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19 .02  7.84***  .14  .24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15 .08  1.82  -.01  .30

  Self-deprecation (A)  1.40 .18  7.59***  1.04 1.76

  Cognitive flexibility-control (B) -.59 .12 -4.88*** -.82 -.35

  A ×B -.06 .03 -1.97* -.11 -.00

*p<.05, **p<.01, ***p<.001.

Figure 2.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control)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upward social comparison in SNS, self-deprecation and 
depression.

Table 9. Conditional Indirect Effect (N=288)

Conditional indirect effect B SE
95% 

LLCI ULCI

Control -1SD (-5.31) .33 .07 .21 .47

Mean .27 .05 .17 .39

+1SD ( 5.31) .21 .06 .11 .3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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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울 간 단순회귀선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제

의 모든 수준에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효과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제의 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

연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마지막으로는 앞서 검증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통합한 조

절된 매개모형, 즉 SNS 상향비교, 자기비하와 우울의 관계를 인

지적 유연성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1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조절효과가 검증된 통

제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결과는 Table 8에 제시된 바

와 같다.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는 자기비하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며(B=.19, p＜.001), 자기비하와 통제의 상호작용 항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 p

＜.05).

다음으로 조절변인인 통제의 수준에 따른 SNS 상향비교의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으

며 통제의 모든 수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제

의 모든 수준에서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하를 매개로 하여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통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할수

록 SNS 상향비교로 인해 높아진 자기비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조절된 매개모형

은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비하의 매개효과와 인지

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서

술할 수 있다.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 모두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상향비교가 우

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비하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SNS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경험하는 중학생일수록 자신

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이는 SNS에서의 상향비교가 부정적인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De Vries & Kühne, 2015; Valkenburg et al., 

2006), 높은 자기비하 수준이 우울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선행연

구(Bakhtiari et al., 2017; Kim & Kahng, 2011; Kwon, 2009)

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비하의 매개효

과는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자기비하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NS 상향비교가 우울

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Li, 2019; Tosun & 

Kaşdarma, 2020)와도 맥을 같이하며, SNS 상향비교가 중학생의 

자기비하를 유발하는 새로운 맥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서 85.1%에 달하는 중학생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한다면 SNS 상향비교는 중학

생의 자기비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하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볼 수 있다. Rosenberg 

(1986)에 의하면 개인은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

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중학생들이 SNS에서 타인의 뛰

어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할 경우, 자신은 갖

지 못한 능력이나 특성, 물건 등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인

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결점이 강조되어 자신은 타인

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유발되는데(Swallow & Kuiper, 

1988), 실제로 De Vries & Kühne (2015)의 연구에서는 SNS에

서 상향비교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

과 매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에서 상향비

교를 경험할 경우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기

비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비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신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설명

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SNS를 사용하는 중학생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SNS 상향비교 경험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SNS를 사용하면서 타인의 소식에 빈번

하게 노출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는 사회비교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Goethals, 1986) SNS 상향비교와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자기비하에 개입하는 것 또한 우울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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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중학생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

인 가정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자기비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Yoo, 2017).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

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할 때 청소년 자녀는 자신의 능력과 영향

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Jeon & Kim, 2016). 따라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일

상에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

는 양육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이 자신을 가

치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울감을 덜 경험할 것으로 기

대해볼 수 있다.

가정환경뿐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

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부모의 개입이 중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

므로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갖는

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에게 SNS에 존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SNS에서 상향비교

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대면 상호작용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

는 모습만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SNS 이용자들은 SNS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타인의 과

장된 행복한 이미지가 실제 모습이라고 간주하여, 자신보다 타인

의 삶이 행복하며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Chou & Edge, 2012). 특히 SNS를 사용한 기간이 짧은 중학생

들은 SNS 환경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과장된 이

미지를 실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자신

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학생에게 

SNS에 게시되는 타인의 모습은 좋은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

적으로 선택된 이미지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에서 제공되고 있는 SNS 관련 개입에는 중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에 포함된 미디어 교육이 있지만 텔레비전, 인터넷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

로 해석하는 능력은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Lee, 2012). 따라서 중학생을 위한 미디어 교육에 SNS 

환경 특성을 이해하며 SNS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도록 도와

주는 교육 내용을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중학생들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대신 SNS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는 다르다는 비판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학생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관계 역시 자기비

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래소외감은 자기비하 수준을 높

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ary & Baumeister, 2000; Yoo, 

2017). 또래 집단에 통합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부정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Denissen et al., 2008). 따라서 중학생들이 또래 집

단에 통합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비하 수준을 완화시

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학생의 SNS 사용 방식에 

개입을 시도해볼 수 있다. SNS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대신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를 강화

해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실제로 친한 지인과

의 연락을 통한 소외감의 감소는 SNS의 주된 장점으로 보고된 바 

있다(Coelho et al., 2017; Riedl et al., 2013). 즉, 중학생들이 

친한 또래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SNS를 사용한다면 또

래와의 연결이 강화되어 또래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작아진

다. 따라서 중학생에게 제공하는 미디어 교육 내용에 SNS를 통해 

친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함께 포함시킬 필

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인지적 유연성(대안, 통제)의 수준에 따라 다른지 검증한 결과, 

통제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중학생의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하를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상향비교로 인해 자기비하 수준이 높은 중학생이더라도 직

면한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극복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우울

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상황

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는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한다(Grote et al., 2007; Magaro & Weisz, 2006; 

Turk et al., 1995). 앞서 언급하였듯, SNS에서 상향비교를 경험

할 경우 자신의 결점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

로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면 타인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지는 현재의 부정

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어려

운 상황이 미래에는 변화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안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대안을 인식하고 고안하는 능

력은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하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유연성의 각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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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두 하위요인은 서로 유사해보이지만, 대안 하위요인의 문항

을 살펴보면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한다’와 

같이 다양한 해결책의 고안과 관련되는 반면 통제 하위요인의 문

항은 ‘나는 삶에서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와 같

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다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Johnco et al., 2014).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역경 후 성

장,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에는 통제와 대안 하위요인이 모

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Im & Kwon, 2012; Jung & Ha, 

2019)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과 같이 부정적인 변인에는 통

제 하위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Jo, 2017; Shin, 2019). 즉, 통제 하위요인은 부정적 변인과 긍정

적 변인과 모두 관련되는 반면 대안 하위요인은 주로 긍정적 변인

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우울 역시 

부정적 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안 하위요인의 조절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처럼 대안과 통제 하위

요인의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인지적 유연성의 두 하

위요인을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가하므로, 

두 하위요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여, SNS 상향비교로 인해 자기비하 수준

이 높은 중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킬 때에는 대안을 고안하고 인식

하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론적 근거에 따

라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나,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

해 SNS 상향비교와 우울, 자기비하, 인지적 유연성 간 관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관련된 제한점

이 존재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자료수집이 온라인 설

문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낮을 수 있으

며,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중학생들의 학년과 경제적 수준의 분

포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1학

년이 전체 연구대상의 52.4%를 구성하고 있어 2, 3학년이 충분

히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학년에 따라 우울 수준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우

울 수준이 학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

으므로(Ha et al., 2003) 학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각 학년의 비율을 고르게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이라고 응답

한 중학생은 20명에 그쳤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학생들

에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경

제적 수준의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연구 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도

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SNS 사용시간 및 사용 유

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Lee et al., 2014;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또한 거주 지역에 따

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는 주로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Kramer, 2000; Leventhal & Brooks-Gunn, 2000)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함으로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 이외의 다른 지역 환경 요인이 중학생의 적응에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에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함께 고려하

여 지역에 따라 중학생의 SNS 상향비교의 영향력이 어떻게 상이

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갖는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SNS 상향비교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중학

생의 SNS 상향비교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

에 SNS 상향비교가 자기비하를 통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

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SNS 상향비교가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SNS를 사용하는 중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상향

비교 경험을 감소시키며, 동시에 자기비하 수준을 낮추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SNS 상향비교와 자기비하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하위요인 중 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NS에서 상향비교를 많이 

경험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학생이더라도 주어진 상

황에 대한 통제감을 향상시켜준다면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

능함을 의미한다. 즉 SNS를 사용하는 중학생의 우울 예방을 위해 

SNS 상향비교, 자기비하 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통제감을 증

진시키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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